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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어머니의 공감능력, 양육행동, 영아의 정서지능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어머니의 공감능력, 양육
행동, 영아의 정서지능 간의 경로를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영아와 그들의 어머니 18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변인 간의 영향력은 단순회귀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으며, 경로는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첫째, 어머니의 공감능력은 양육행동과 영아의 정서지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영아의 정서지능에 유의한 영향력을 보여 주었다. 둘째, 어머니의 공감능력과
영아의 정서지능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어머니의
공감능력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영아의 내적인 정서지능 발달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임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영아의
정서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어머니의 공감능력 향상과 어머니의 양육 행동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모프로
그램과 상담프로그램이 지원되고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nfluence of an infant's emotional intelligence on the mother's 
empathy ability; it also examined the mediating influence of parenting behavior.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189 infants and mother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a structural equation model 
to verify the structures and paths among the variables overall.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mother's empathy ability influenced parenting behavior and her infant's emotional intelligence.
Also, the mother's parenting behavior influenced her infant's emotional intelligence. Second, it was 
observed that parenting behavior thus played a mediating role in the effect of the mother's empathy 
ability on her infant's emotional intellige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a mother's empathy
ability and her parenting behavior were important variables affecting the development of her infant's 
emotional intelligence. It is therefore suggested that it would be necessary to support and develop 
various parenting and counseling programs that could improve the mother's empathy ability and 
parenting behavior to enhance her infant's emotional recognition.

Keywords : Infant, Mother’s Empathy Ability, Parenting Behavior, Emotional Intelligence, Mediating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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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영아기는 인간의 전 생애에서 가장 빠르게 발달을 이

루며, 영아기 발달은 인간의 전 생애 발달과정에 영향을 
준다. 이 시기는 성숙한 인간으로 발달하는 기초를 형성
하게 되므로, 새로운 것을 많이 접하고 경험하게 하여 모
든 영역에서 균형적이고 긍정적으로 발달을 이루게 돕는 
것이 중요하다[1]. 

영아기에 경험하게 되는 정서적인 경험은 한 개인이 
성장한 이후의 정서반응 형태에 영향을 미치며, 정서발
달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영아의 정서발달은 매우 중요
하고 꼭 성취되어야 하는 발달과업이다[2]. 영아기의 정
서 발달은 1세 부터 인지, 언어 능력의 발달로 자신의 감
정을 타인에게 표현할 수 있게 되고, 정서를 상황에 따라 
조절하는 능력이 극대화되기 시작한다. 2세 경에는 표상
능력의 발달로 양육자나 또래 등의 의도, 행동패턴, 상호
작용을 기억하였다가 정서조절을 위한 행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양육자로부터 분리되어 조절
능력이 발달되는 시기이며 정서조절 기술 및 전략의 필
요성과 기술을 획득하게 된다[3]. 

영아기는 정서지능 발달의 결정적 시기이며, 정서지능
은 계산력, 사고능력, 기억력 및 추리하는 능력 등의 인
지능력이 아니라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또는 
그런 능력을 억누르고 제한하는 능력이다[4]. 영아기에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거나 정서를 조절하는 경
험을 하지 못했을 경우 불안·우울·위축 등과 같은 내면화 
문제나 언어적·물리적·공격성을 나타내는 외현화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영아기의 건강한 정서지능 발달
은 매우 중요하다[5]. 

영아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
당하는 존재는 주 양육자인 어머니이다. 영아는 부모와
의 상호작용을 통해 세상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인간
의 기본적인 능력과 기술을 배우는 등 사회화의 기초를 
형성하며 여러 가지 습관을 획득하게 된다[6].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영아에게 가장 밀접한 환경으로 전반적 발달
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된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영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긍정적이고 상호 반응적인 
양육행동은 영아가 자신의 정서상태를 인지하고 정서와 
관련한 내용을 표현하는 능력, 어휘력, 이해능력과 관련
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7]. 이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정서표현 능력은 영아의 정서인지와 정서표현 발달에 영

향을 주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애정적이
고 합리적인 지도, 일관성 있는 규제 그리고 정적 정서표
현은 영아의 정서지능 중 정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친
다. 반면 강압적이거나 방임적인 양육행동, 부적 정서표
현은 정서조절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된다[8]. 따라서 영아기의 어머니 양육행동은 상호교류를 
통해 영아의 경험을 확장시켜주고, 영아가 정보를 받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에 알맞은 환경을 제공해줌으로써 
영아의 정서지능 요소에 발달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영아기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 어머니의 공감능력은 연구자들로부터 지속
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공감능력이란 다른 사람의 정서
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해하며 적절하게 반응하는 능력
으로[9], 어머니의 높은 공감능력은 자녀의 입장이 되어 
자녀의 생각이나 느낌을 이해하려 하므로 부모-자녀 관
계의 질을 높이는 결정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10].

공감능력은 타인을 배려하고 이타적인 행동을 하게 하
며, 타인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지원적인 의사소통 분
위기를 마련해 줌으로써 인간관계를 발전시키는데도 긍
정적으로 작용한다[11]. 최근 발생하고 있는 어머니에 의
한 유기, 방임 등 영아 학대 행위는 어머니의 공감능력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12]. 따라
서 어머니의 공감능력은 영아를 양육하는데 필수적인 능
력이라고 볼 수 있다.

영아의 건강한 자기 발달을 위해서 어머니가 영아의 
욕구에 공감해 주는 것과 적절한 순간에 반응해 주는 것
이 중요하다[13]. 또한, 어머니가 정서적 공감을 취할수
록 영아는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정서를 조절해야 되는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의 정서 조절을 이끌어 낸다는 연
구도 보고되고 있다[14]. 어머니의 공감능력이 영아의 사
회적 유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어머
니-자녀와의 관계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려주는 다수의 연구에서 밝혀 왔다. 

이상에서 살펴볼 때 어머니의 공감능력, 양육행동, 영
아의 정서지능 간의 관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어
머니의 공감능력과 양육행동, 영아의 정서지능을 포괄적
으로 영향력을 다룬 연구는 부족하다. 본 연구는 어머니
의 공감능력과 양육행동, 영아의 정서지능과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어머니의 공감능력 및 양육행동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어머니의 공감능력과 영아의 정서지능 발달과
의 관계에서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어머니의 공감능력, 양육행동, 영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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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능 간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2. 어머니의 공감능력과 영아 정서지능 관계

에서 양육행동이 매개역할을 하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경남에 위치한 15개 어린이집

의 만 2세반 영아와 그들의 어머니이다. 설문지는 총 
230부를 배포하여 200부를 수거하였고, 응답이 불성실
한 11부를 제외한 189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영아의 성별은 남아 104명(55.0%), 여아 85명(45.0%)
이며, 출생순위별로는 첫째는 118명(62.4%), 둘째는 58
명(30.7%), 셋째는 13명(6.9%)이다. 어머니는 연령은 만
29세 이하 11명(5.8%), 만30-34세는 57명(30.2%), 만
35-39세는 89명(47.1%), 만40세 이상은 32명(16.9%)
이고, 직업은 전업주부는 85명(45.0%), 파트타임은 22
명(11.6%), 풀타임은 82명(43.4%)이다. 

2.2 연구도구
2.2.1 어머니의 공감능력
어머니의 공감능력 척도는 Mehrabian, Epstein의 

정서 공감척도[15], Davis의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검사[16], Bryant의 정서공감척도[17]를 박
성희가 번역하고 수정 보완한 척도[18]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의 하위 변인으로는 인지 공감, 정서 공감 각각 15문
항씩 총 3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의 5점으로, 높은 점수일수록 공감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인지공감 .673, 
정서공감 .841, 전체 .858로 나타났다.

2.2.2 어머니의 양육행동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는IPBI(Iowa Parent Behavior 

Inventory-Mother Form) [19]를 홍계옥이 번역하고 
수정 보완한 IOWA 부모양육행동 척도[20]를 사용하였
다. 이 척도는 합리적인 지도 8문항, 한계의 설정 5문항, 
애정성 8문항, 반응성 5문항 총 4개 영역 26문항으로 구
성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이며, ‘전혀 그렇
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으로, 점수가 높을
수록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

구에서 Cronbach's 는 합리적지도 .861, 한계설정 
.697, 애정성.759, 반응성 .678, 전체 .919로 나타났다

2.2.3 영아 정서지능
영아 정서지능 척도는 Salovey, Mayer가  제안한 정

서지능의 개념모형[21]을 토대로 김경희가 제작한 교사
용 유아 정서지능 평정척도[22]를 김효진이 영아 어머니
용으로 수정·보완한 도구[23]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의 
하위 변인은 자기 정서의 인식 및 표현 7문항, 감정조절 
및 충동억제 9문항, 자기 정서의 이용 11문항, 타인 정서
의 인식 및 배려 10문항, 성인과의 관계 5문항, 또래와의 
관계 3문항으로 총 6개 영역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을 포함한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으로, 부정문
항의 경우에는 역 채점하여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 때 
영아의 정서지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는 자기정서의 인식 및 표현 .875. 감정
조절 및 충동억제 .765, 자기정서의 이용 .879, 타인정
서의 인식 및 배려 .888, 성인과의 관계 .844, 또래와의 
관계 .802, 전체 .950으로 나타났다.

2.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하여 통계 처리는 SPSS 26

과 Amos22를 사용하였으며,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
여 빈도와 백분율에 의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 도구인 어머니의 양육행동, 어머니의 공감능력, 영
아 정서지능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설문문항의 내적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구하
였다. 셋째, 어머니의 공감능력, 어머니의 양육행동, 영
아 정서지능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각 변인들간의 인과
관계인 연구 가설의 검증을 위해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가설의 검증을 위해서 구조방
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실
시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의 측정모형부합도는 TLI, 
CFI, RMSEA, SRMR를 통해 평가하였다. 본 부합도는 
연구모형의 간명성이 고려되고, 표본크기에 민감하지 않
은 적합도 지수이다[24]. 또한 간접효과의 검증을 위하여 
부스트래핑 절차를 사용하였고, .05 수준에서 직접 및 간
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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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B(S.E.) 3 t R2 F

Mother’s empathy ability  Parenting behavior .523(.078) .436 5.664*** .190 72.100***

Mother’s empathy ability  Infant’s emotion 
intelligence .442(.062) .438 8.491*** .094 32.084***

Parenting behavior  Infant’s emotion 
intelligence .648(.057) .540 11.274*** .292 12.097***

***p < .001

Table 2. Regression analysis among variables

Empathy ability Parenting behavior Emotion intelligence

Mother
Empathy ability 1

Parenting behavior .578*** 1

Infant Emotion intelligence .316*** .438*** 1
***p < .001

Table 1.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N=189)

3. 연구결과

3.1 어머니의 공감능력, 어머니의 양육행동, 영아 
    정서지능 간의 상관관계

전체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어머니의 공감능력은 어
머니의 양육행동 전체(r=-.578, p<.001), 영아의 정서지
능 전체(r=.438, p<.01)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영
아정서지능 전체(r=.316, p<.01)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
었다. 변인간의 상관관계는 .316~.578을 보이고 있어 
다중공선성을 의심할 수준이 아니었다.

3.2 어머니의 공감능력, 어머니의 양육행동, 영아 
    정서지능 간의 영향력

변인들 간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2과 같
다. 어머니의 공감능력은 양육행동(β=.436, p<.001)과 
유아의 정서지능(β=.438, p<.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공감능력은 양육행동에 
19%(F=72.100, p<.001), 영아의 정서지능에 
9%(F=32.084, p<.001)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영아의 정서지능(β=.540, p<.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행동은 영아의 정
서지능에 29%(F=12.097, p<.001) 설명력을 나타냈다.

3.3 어머니의 공감능력, 어머니의 양육행동, 영아 
    정서지능의 경로분석

3.3.1 측정모형 분석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전 변인 간의 타당성 검증을 위
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부합도
의 지수는 x²=131.216(df=46, p<.001.), TLI=.939, 
CFI=.958, RMSEA=.077, SRMR=.051로 나타났다. 각 
잠재변인과 관측변인간의 관계를 검토한 결과, 표준화 
요인부하량이 .62~.91(C.R.>1.965)으로 판별타당성과 
법칙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측정모형 분석 결과에 
따라 잠재변인 간의 인과적 관계를 설정한 연구모형의 
부합도 및 경로의 모수치를 추정하였다.

3.3.2 연구모형 분석
어머니의 공감능력과 양육행동이 영아의 정서지능에 

어떠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
구모형을 분석하였다. 적합도 지수는 x²=131.216(df=46, 
p<.001.), TLI=.939, CFI=.958, RMSEA=.077, 
SRMR=.051으로 나타나 적합도 권장지수에 따라 본 연
구의 구조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각 변인 간의관계를 살펴
보면 어머니의 공감능력은 양육행동(β=.671, p<.001)에 
직접적인 영향을,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영아의 정서지능
(β =453, p<.001)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어머니의 공감능력은 영아의 정서지능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β=.039, 
n.s). 이는 어머니의 공감능력은 영아의 정서지능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공감능력이 양육행동을 통해 영
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간접매개 경로가 유의한지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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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E) 3 t p
Mother’s empathy ability

→ Parenting behavior .075(.094) .671 9.267 .000

Parenting behavior 
→ Infant’s emotion intelligence .485(.099) 1.453 4.878 .000

Mother’s empathy ability
→ Infant’s emotion intelligence .054(.121) .039 .449 .653

Fig. 1. Verification on the measurement research model

Table 3. Parameter estimates in the structural model

보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통계적 유의도를 검증
한 결과는 β =304으로 p<.01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검
증되었다. 이를 통해 어머니의 공감능력과 영아의 정서
지능의 관계에서 양육행동은 완전매개역할을 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영아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공감능력, 어머
니의 양육행동이 영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공감능력, 양육행동, 영아의 정서지능
은 변인 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
저, 어머니의 공감능력은 양육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인지적 공감, 
정서적 분리에 대한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양육행동이 높
아졌다는 연구[25], 어머니의 공감능력이 자율적 양육행
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26], 어머니의 공감
능력이 자녀와의 사회적 양육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는 연구[27]와 유사하다. 또한 공감능력이 높은 어머
니는 높은 수준의 자율적 양육행동을 보인다는 연구[28]
와도 일치한다. 이는 어머니의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영
아의 시각에서 생각과 행동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영아의 정서와 감정의 좋고 나쁨을 수용하여 영아를 

대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긍정적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공감능력은 영아의 정서지능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어머니의 공감능력 중 조망취하기, 상상하기, 공감적 관
심은 유아의 배려적 사고 중 하위영역인 감정 이입적 사
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29]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공감교육활동을 통해 공감능력 훈련을 받
은 어머니는 유아의 배려적 사고와 함께 정서지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30], 유아가 
경험한 어머니의 공감능력이 긍정적일수록 유아의 정서
조절능력 및 또래와 교사에 대한 사회적 관계도 높은 수
준으로 나타났다는 연구[31]와도 유사하다. 이는 어머니
의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영아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
며,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영아의 정서지능 발달을 위해
서 어머니의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공감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부모교육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시
사한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영아 정서지능에 유
의한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
모가 애정과 자율이 높은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영아의 
정서지능이 높아진다고 한 연구[32], 부모의 수용적 양육
을 받은 영아가 그렇지 않은 영아보다 정서지능이 더 높
다는 연구[33], 부모가 애정적·자율적 양육행동을 보일 
때 자녀의 정서지능이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34]와 유사
하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 온정적이고 애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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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태도는 영아의 긍정적인 정서표현과 직접적인 관련
성이 있다는 연구[35]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이상
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영아의 정서지능은 어머니의 양
육행동에 영향을 받음으로 영아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민감하고 일관된 양육행동을 보일 필요가 있다.

둘째, 어머니의 공감능력과 영아의 정서지능간의 관계
에서 양육행동은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공감능력은 영아의 정서지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매개하
여 영아 정서지능 향상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단순회귀분석을 통하여 살펴본 결
과인 어머니의 공감능력이 영아의 정서지능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친다는 결과와는 상이하다. 이는 어머니의 공감
능력 보다 양육행동이 영아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력
이 상대적으로 더 컸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으며, 어머니의 공감능력이 영아의 정서지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공감능력이 높은 어머
니 일 일수록 자녀에게 민감하고 반응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며, 이는 영아 정서지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동과 영아의 
정서지능은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36], 자녀가 표
현하는 정서에 대해 부모가 수용적으로 반응할수록 영아
의 정서지능이 증가한다는 연구[37], 긍정적인 양육행동
을 보이는 부모의 자녀는 높은 자아존중감과 낮은 우울
증세, 낮은 외현화 문제행동과 내재화 문제행동을 보이
고 있다는 연구[38]는 부모의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양육
행동이 영아의 정서지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의 공감능력이 영아의 정서지
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양육행동을 동시
에 고려하는 구조모형분석과정을 통해서 어머니의 양육
행동이 어머니의 공감능력과 영아의 정서지능간의 관계
를 완전매개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영아의 정서지능을 
증진하기 위해서 어머니 공감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
에서 양육행동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 결과를 이용하여 영아의 정서지
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어머니의 양육행동 교육을 개발
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양육현장에서 다양
하게 접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첫째, 본 연구는 경남에 위치한 어린이집의 영아
와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많은 지역

에서 표본조사를 통하여 연구함으로써 일반적인 결론에 
도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자기 보고식 설문
으로 이루어져 단편적인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영아 양
육에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고 개인적인 차이도 존재하
므로 심층면접, Focus Group Interview 등의 다양한 
연구방법을 이용한 보다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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